[bookmark: _GoBack]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고국은 이제 서서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가겠군요. 이곳 케냐는 대우기철의 막바지를 지나 덥고 건조한 계절로 다가가고 있답니다. 비로 씻긴 대지는 더없이 맑은데 케냐의 정치 지형은 대통령 재선거로 어지럽기만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가 다시 실시되긴 했지만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던 야당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퇴진 운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사상자(대선이후 50여명 사망)가 발생하고 있는데 속히 케냐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1. 광야교회 소식
[image: C:\Users\Yu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20171001_104441.jpg]금년 1월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광야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칼로툼교회 죠세파트 목사님의 경우 70여마리였던 양과 염소가 다 죽고 현재 5마리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교인들(절반 이상)이 모든 가축이 다 죽고 아예 한 마리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교회도 도울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투르카나에도 비가 내려 남아있는 가축들은 걱정이 없지만 여전히 배고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칼라파탄광야교회>    
2. 고아들 소식
[image: C:\Users\Yu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47. Susan Atabo from Napetet (2).jpg]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성장해가고 있어 대견하고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바램과는 다른 길을 걷는 아이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폴린(14세)이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했고, 콘시(12세)와 올림픽(14세)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주변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어 저희들은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그만 둔 이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목자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잔 아타보(사진)가 에이즈감염으로 면역성이 약한 상태인데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음식도 조금씩밖에 먹지 못하고 있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을 회복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에카팔(13세)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하게 아픈 상태였지만 방문한 보건소에서 약을 받지 못한채 고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약값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바로 보건소로 보내면서 이들에게 매달의 후원금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후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3. 보육원 소식
최근 저희가 지원하는 보육원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지원하는 식량을 늘렸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응이메투라나교회와 카다카이케니교회도 보육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와서 교회리더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인근에 세워진 초등학교가 각기 약 12키로, 8키로 떨어진 곳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사막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먼저 신청한 응이메투라나보육원을 내년 1월부터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카다카이케니교회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육원이 개설되어 아이들에게 음식과 교육혜택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4.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내년 3월에 광야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몸바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모든 준비가 순조롭도록
· 이번 11월~12월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구원의 복음 세미나, 목회자훈련, 문자학습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케냐가 속히 안정되어 모든 모임이 은혜 충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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